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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소년들의

부모-자녀갈등의 특징과 부모양육행동의 관계*

박 영 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93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문제체크리스트와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부모-자녀 갈등의 특

징과 부모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갈등이 있었던 문제 수는 비교적 적었고, 갈등

의 빈도와 강도도 낮은 편이었다. 갈등이 있었던 문제 수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갈

등의 빈도와 강도는 고등학생에서 더 높았다. 갈등이 가장 심했던 문제는 연령에 관계없이

성적 및 진로였고, 그 다음은 고등학생에서는 방청소, 활동 및 활동통제, 취침 및 귀가시간

등이었으며 대학생에서는 돈 문제, 대인관계, 외모 및 건강이었다. 청소년들은 갈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주로 심리적 및 개인적 이유로 설명하는데 반해 부모의 입장을 주로 도덕적,

사회․관습적 및 분별적 이유로 설명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갈등

은 청소년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절충 및 타협으로 비슷하게 해결되었으나 고

등학생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정도가 높았다. 부모의 심리통제는 고등학생과 대

학생의 부모갈등과 관련성을 보인데 반해 행동통제는 대학생의 부모갈등과 관련성을 보였다.

부모의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갈등의 강도가 증가하고, 청소년들이 갈등해결방법을 덜

공정하고 더 부정적이라고 여겼으며 부모의 행동통제를 받을수록 갈등의 강도가 감소하고

갈등해결방법을 더 공정하게 여겼다.

주요어 : 청소년, 부모-자녀 갈등, 사회영역이론, 부모양육행동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248 -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자아정

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Erikson, 1968). 이 과

정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일차적으로 해야 하

는 일은 이때까지 자신이 의지해 왔고 또 자

신을 통제해 왔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독자

적인 존재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다. 이러

한 분리의 과정은 청소년과 부모 모두에게 심

리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독립하는 것을 대견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자녀들을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통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

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부모

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동시에 부모

의 통제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할

뿐 아니라 부모와 좀 더 대등한 입장에 서

기를 원한다(De Goede, Branje, & Meeus, 2009;

McGue, Elkins, Walden, &, Iacono, 2005).

이처럼 청소년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와 부

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청소년과

부모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러

한 갈등은 청소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자라나는 청소년

들의 발달이나 심리적 적응에 여러 가지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와 갈등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이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를 많이 보였고(Branje, van Doorn, van der

Valk, & Meeus, 2009; Pelton & Forehand, 2001;

Robin & Foster, 1989), 심리적 건강에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Shek,

1997; 1998), 자아존중감도 떨어졌고 위험한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Tucker, McHale, &

Crouter, 2003). 따라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발

달하고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서 부모-자녀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자녀 갈등의 일반적 양상

부모-자녀갈등은 청소년기 초기(10～12세),

중기(13～16세)와 후기(17～22세)에 걸쳐 변화

한다. 청소년기 후기로 가면서 갈등의 빈도는

감소하지만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은 청

소년기 중기로 가면서 더 증가하였고 그 이후

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Laursen, Coy, & Collins,

1998). 즉,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와 갈

등의 빈도는 감소하였지만 갈등으로 인한 부

정적 감정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러한 부모-자녀 갈등은 문화적 배경에 무관하

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Fuligni, 1998).

부모-자녀 갈등의 흥미로운 부분은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청소년과 부

모에 대한 문제체크리스트(Prinz, Foster, Kent,

& O’Leary, 1979; Robin & Foster, 1989)나 개인

면접으로 많이 조사되었다. 문제체크리스트에

서는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44개의 문제(예, 방청소, 돈을 어떻게 쓰

는지, 형제나 자매와의 싸움)를 제시하고 각

문제에 대해 지난 2주 동안 부모와 얼마나 자

주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등을 물어본다. 11

세에서 14세 미국 청소년들은 다른 문제보다

집안일 하기, 활동의 선택, 대인관계, 방치우

기, 학업의 순서로 부모와 갈등을 보였다

(Allison & Schultz, 2004; Smetana, Daddis, &

Chuang, 2003; Smetana & Gaines, 1999). 우리나

라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숙제나 학교성적,

형제자매 관계, PC게임, 자기방 청소, TV시청

과 음악듣기의 순서로 부모와 갈등을 보였다

(공인숙, 이은주, 이주리, 2005).

개인면접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

게 부모와 갈등이 있었던 문제들을 열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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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각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게 하였

다. 11세에서 17세 미국 청소년들은 집안일하

기, 대인관계, 활동의 통제, 성격특성, 학업의

순서로 부모와 갈등을 겪었다(Smetana, 1989).

12세에서 18세 홍콩 청소년들은 활동의 통제,

집안일하기, 학업, 대인관계의 순서로 부모와

갈등이 많았고(Yau & Smetana, 1996) 심천에

살고 있는 11세에서 18세 중국 청소년들은 활

동, 학업, 집안일하기, 대인관계, 외모 및 건

강의 순서로 부모와 갈등을 보였다(Yau &

Smetana, 2003).

이처럼 문화권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은 주로

집안일하기, 대인관계, 활동, 학업과 같은 일

상적 문제들로 부모와 갈등을 많이 겪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권에 따라 갈등의

순위에 차이가 있어서 미국이나 홍콩 청소년

보다 중국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인해 부모와 갈등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문

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집안일하

기와 학업에 대한 갈등은 연령과 더불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Smetana, 1989; Smetana et

al., 2003; Yau & Smetana, 2003).

부모-자녀 갈등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입장

부모-자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하

지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상적 문제

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의 입장의 차이이다.

사회영역이론(social domain theory)은 갈등에

대한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여 왔다(Smetana,

2006; Turiel, 1983). 사회영역이론에 따르면 청

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크게 도덕적 영역,

사회․관습적 영역과 개인적 영역으로 구분된

다. 도덕적 영역은 주로 다른 사람의 권리나

행복과 관련되고, 사회․관습적 영역은 주로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과 관련된다. 개인적 영

역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과

는 무관하며 행위자 자신과만 관련된다. 예를

들어, 친구를 따돌리는 일은 도덕적 영역의

문제이지만 어른에게 인사를 하는 일은 사

회․관습적 영역의 문제이고, 어떤 음악을 듣

고, 어떤 옷을 입을지는 개인적 영역의 문제

이다. 특히 개인적 영역은 청소년들의 자율성

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장이며 동시에 청소

년이 자신의 자율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 부

모와 대결하는 장이기도 하다(Helwig, 2006).

부모와 청소년 모두 도덕적 영역, 사회․관

습적 영역과 청소년의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

된 분별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

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청소년들도 부모

에게 순종한다(Assadi, Smetana, Shahmansouri, &

Mohammadi, 2011; Smetana, 1988; 2000). 그렇지

만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사회․관습적 영역,

분별적 영역, 특히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

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데 반

해 부모들은 여전히 자신이 이런 문제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Darling, Cumsille,

& Martínez, 2008; Nucci, 1996; Smetana, 1988,

2000; Smetana & Asquith, 1994).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일상적인 삶의 여러 문제에서 부모-자

녀 갈등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증폭시킨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갈등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상적인 갈등을

제시하고 청소년과 부모에게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게 하자 청소년들은 주로 개인적 이유

로 설명했으며 이런 경향은 연령에 따라 증가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250 -

하였고, 부모들은 주로 도덕적 이유, 사회․

관습적 이유나 실용적 이유로 설명하였다

(Smetana, 1989; Smetana, et al., 2003; Smetana &

Gaines, 1999). 예를 들어, 방을 치우지 않는 문

제에 대해서 청소년은 자기 방이기 때문에 청

소할지 말지는 자기의 마음이라고 하거나 방

치우는 것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

는데 반해 부모는 자녀가 방을 치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하므로 민폐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갈등에 대한

부모의 입장을 추론해보게 하였을 때에도 부

모의 입장을 사회․관습적 이유, 실용적 이유

나 분별적 이유로 설명하였다(Smetana, 1989;

Yau & Smetana, 1996).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집단주의적 문화권에 속하는 홍콩과 중국에서

도 발견되었다(Chen-Gaddini, 2012; Yau &

Smetana, 1996, 2003).

부모-자녀 갈등의 해결방안

부모-자녀 갈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청소년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

는 대로, 양쪽 입장의 절충이나 타협으로 해

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질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벌을

받을 수도 있다. 부모-자녀 갈등이 어떻게 해

결되는지 자체가 부모-자녀 갈등의 중요한 측

면일 뿐 아니라 앞으로 갈등이 일어날 정도나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이 깊다. 예를 들어, 갈

등을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이야기를 나

누지 않거나 서로 거리를 두는 것과 같이 철

수(withdrawl)의 방법을 사용하면 청소년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더 커졌다(Branje et

al., 2009).

부모-자녀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바

람직한지를 물어보았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대답

하였으나 실제로는 문화권에 관계없이 부모

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

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에서는 그 비율

이 60%에 달했다(Smetana et al., 2003;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 2003). 그

렇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대

로 해결되는 정도는 감소하는 대신(Smetana &

Gaines, 1999) 전체적 비율이 낮기는 하였지만

타협이나 절충을 통해 해결되는 정도는 증가

하였다(Smetana et al., 2003).

부모-자녀 갈등과 부모양육행동

부모-자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폭넓게 이루어져왔다(Eisenberg

et al., 2008).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아 온 요인

은 역시 부모양육행동이다. 어머니의 감독, 합

리적 설명이나 애정을 받을수록 고등학생과

부모의 갈등은 감소하였지만 이와는 대조적으

로 어머니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을 받을수록 갈등이 증가하였다(황영

은, 도현심, 2004). 또한 부모와 의사소통이 어

려울수록 갈등이 더 커졌다(공인숙 등, 2005).

아프리카계 미국, 홍콩과 이란 청소년들도 부

모가 통제를 많이 하고, 권위주의적이고, 따뜻

하지 않을수록 갈등이 더 많았고 갈등강도도

더 높았다(Assadi et al., 2011; Smetana, 1995;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

Barber, Stolz와 Olsen(2005)는 부모양육행동을

부모지지, 심리통제, 행동통제의 세 차원으로

정리하면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성

을 연구한 바 있다. 부모지지는 청소년의 심

리사회적 발달을 지원하는 양육(nurturance),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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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warmth)과 정서(affect)를 말한다. 심리통제는

청소년의 생각, 감정, 자기표현이나 부모에

대한 애착을 간섭하고 조정하려는 시도로서

(Barber, 1996, 2002)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억

제하거나, 감정을 무력화하거나, 죄책감을 심

어주거나 애정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Barber & Harmon, 2002). 행동통제는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모의

시도를 말한다. Barber등(2005)과 이후 연구(이

은경, 박성연, 2011; Barber, 1996; Pettit, Laird,

Bates, Dodge, & Criss, 2001)에서 부모지지와 행

동통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

과 관련이 있으며 심리통제는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 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포함한 부정적 발달과 관

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부모-자녀 갈등의 주요 원인은 청소년의 자

율성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허용

하고 지지하는 양육행동은 갈등을 감소시키지

만 자율성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양육행동은

갈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통제

는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

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리통제와

부모-자녀 갈등의 관련성이 별로 연구되지 못

했다.

연구목적

부모-자녀 갈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많이 연구되어왔다. 그런데 부모-자녀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 부정적 발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탐색과 개발에 주로 집중되어 왔다(예, 김정수,

류진혜, 2001; 오영희, 2004, 2007; 장혜인, 박

주희, 2014; 정주영, 2014,). 그러나 청소년들이

부모와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또 부모-자녀 갈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는 별로 연구되지 못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사회영역이론에 기초한 많은 연구들이 미

국, 중국, 홍콩, 이란 등 동서양 여러 나라의

청소년 자녀와 부모갈등을 분석해 왔는데 반

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의 갈

등을 사회영역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없었다. 또한 부모-자녀 갈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초기나 중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후기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에 대해

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갈등에 대한 청소

년과 부모입장의 차이는 청소년기의 자율성의

발달에 근거하기 때문에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이 부모-자녀 갈등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인적

이유로 설명하는 경향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기에 해

당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질문지를 실시

하여 갈등의 일반적 양상을 파악할 뿐 아니라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부모-자녀 갈등의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갈등

의 일반적 양상과 갈등에 대한 이해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

로 연구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부모-자녀 갈등

의 빈도, 강도와 내용을 살펴보고 연령차를

비교하였다. 둘째, 부모-자녀 갈등에 대한 청

소년 자신과 부모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사회

영역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셋째, 부모-자녀 갈등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

며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넷째, 부모-자녀 갈등이 심리통제와 어떻게 관

련되는지를 부모지지와 행동통제와 함께 살펴

보았다.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252 -

방 법

연구대상

D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48명(남자 8

명, 여자 40명)과 대학생 45명(남자 13명, 여자

32명)이 참가하였다. 이 연구에는 학생들이 자

발적으로 참가하였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남학

생들보다 더 많았다. 평균 연령은 고등학생들

이 17.36세(표준편차 .99)이었고 대학생들이

19.59세(표준편차 .59)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각각 49.16세와 46.18세였다. 아버

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41.9%), 대학

교 졸업(32.3%) 순이었고, 어머니도 비슷하였

다. 가정의 월수입은 300만원～350만원 미만이

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50만원～300

만원 미만이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남녀

비율, 부교육, 모교육과 월수입에서 차이가 없

었다(χ2=1.99, df=1, p=.16; χ2=2.89, df=4,

p=.58 ; χ2=1.57, df=4, p=.81 ; χ2=2.67, df=7,

p=.91). 또한 고등학생 96%와 대학생 98%가

부모와 형제로 구성된 핵가족에 속하여 가족

구성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측정도구

개인적 정보와 부모양육행동

개인정보는 연령, 학교, 성별, 가족상황, 부

모의 교육정도, 가정의 수입 등에 대해 물어

보았다. 부모양육행동은 조주연(2010)이 번안

한 Barber, Stolz와 Olsen(2005)의 부모양육행동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나와 함께 무

언가를 하는 것을 즐기신다’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부모지지(10문항), ‘내가 방과 후 주로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행동통제(5문항), ‘내가 어머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덜 다정하게 대하신다’ 같은 문

항으로 구성된 심리통제(8문항)의 총 23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각 문항에 대해

어머니의 행동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때에는 아버지에 대해

평정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고등학생

2명이었다. 조주연(2010)의 연구에서 내적 일

치도 계수는 부모지지 .90, 행동통제 .73, 심리

통제 .7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 .85,

심리통제 .80, 행동통제 .82이었다.

부모-자녀 갈등

부모-자녀 갈등은 문제체크리스트와 개별면

접을 통해 조사되었다. 부모와 갈등이 일어나

는 문제, 갈등의 빈도나 강도와 같은 갈등의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문제체크리스트를 실시하였다. 문제체크리

스트(Issues Checklist)(Prinz et al., 1979; Robin &

Foster, 1989)에서는 전화통화, 돈 쓰는 문제,

거짓말하기, 흡연 등과 같이 부모-자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 44개를 제시하

고 있다. 청소년은 각 문제에 대해 지난 2주

동안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지

를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였고, 각 문제에 대

해 이야기를 나눈 정도 즉 갈등의 빈도를 ‘아

주 가끔 이야기 했다’(1점)에서 ‘아주 자주 이

야기했다’(4점)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또한

각 문제에 대해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자신의 기분 즉 갈등의 강도를 ‘담담했다’(1점)

에서 ‘아주 화났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

였다. 그리고 이 밖에도 지난 2주 동안 부모

와 갈등이 있었던 문제가 있다면 세 개를 더

밝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부모와 이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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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이야기할 때의 자신의 기분을 평정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되었던 전체

문제들 중에서 부모와 갈등이 가장 심했던 세

개의 문제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문제를 가지고 부모와 갈등

을 더 깊이 분석하기 위해 개별면접을 실시

하였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Smetana, 1989;

Smetana et al., 2003;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 우선 청소년에게 각 갈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게 하였다. 둘

째, 각 갈등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의 입장을

설명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휴학으로 인해

갈등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게 하였고, 청소년에게 왜 휴학을 하려고

했는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왜 부모가 휴학을 못하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추론해 보게 하였다. 셋째, 각 갈등이

해결되었던 방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모

가 원하는 대로, 절충 및 타협, 벌, 해결 못

함의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넷째, 갈등해결방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를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1점)에서 ‘아주 공정했

다’(3점)의 3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고, 마지

막으로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아주 나쁘다’(1점)에서 ‘아주 좋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절차

발달심리학을 전공하는 여성 연구자들이 K

대학교의 조용한 실험실이나 강의실에서 청소

년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청

소년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

기를 원하면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개인

정보에 대한 문항들, 부모양육행동 척도와 문

제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부모와 갈등이

심했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연구자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참가자의 동의를 받아 모든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연구가 종료된 다음 모든

참가자에게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

하였다.

면접자료에 대한 코딩

각 참가자의 면접내용에 대해 녹취록을 작

성하였고, 녹취록을 사용하여 3명의 연구자들

이 면접내용을 코딩하였다. 면접자료 가운데

에서 개방형 질문이어서 코딩이 필요하였던

변인은 갈등이 가장 심했던 문제와 갈등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입장에 대한 추론이었

다. 우선 갈등내용을 코딩하기 위해 선행연

구(Smetana, 1989;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 2003)와 참가자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학업 및 진로, 방 치우기, 취침 및

귀가시간, 활동 및 활동에 대한 통제(게임이나

흡연과 같은 활동의 선택이나 활동하는 시간

등), 대인관계, 집안일하기, 외모 및 건강, 돈

문제, 성격 및 행동방식(고집이 센 것, 부모님

에 대한 말투 등), 기타의 10개 범주를 구성하

여 코딩을 하였다.

갈등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입장에 대한 추

론도 역시 선행연구(Smetana, 1989;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 2003)와 참

가자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7개 상위범주에 속

하는 19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7개 상위

범주는 도덕적 영역, 관습적 영역, 심리적 영

역, 개인적 영역, 분별적 영역, 실용적 영역과

기타였다. 도덕적 영역에는 타인의 행복, 신뢰

감/의무감, 공정함 하위범주가 포함되었고, 관

습적 영역에는 사회적 통합, 사회적 비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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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및 규범, 예의, 책임감, 권위나 규칙에

대한 순종, 처벌회피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심리적 영역에는 대인관계, 심리적/성격적 이

유, 비의도적 이유 하위범주가 포함되고 개인

적 영역에는 자율성/개별화, 행동 허용성, 개

인적 이유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분별적 영

역에는 안전이나 건강과 같이 청소년에게 미

치는 비사회적인 부정적 결과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다. 실용적 영역에는 실용적 필요나

결과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다. 일차적으로

참가자들의 반응을 19개 하위범주로 코딩한

다음, 다시 7개 상위범주로 재코딩하였다.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생 10명과

대학생 10명의 자료를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각자 코딩한 다음 코딩이 일치하는 비율과

Kappa 계수를 산출하였다. 갈등내용에 대한

두 명 코더들의 일치도는 87.78%이었고(Kappa

계수 .83), 일곱 상위범주에 따라 코딩한 갈등

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입장에 대한 두 명 코

더들의 일치도는 88.28%이었다(Kappa 계수

.85).

분석방법

첫째, 문제체크리스트에 나타난 갈등이 있

었던 문제의 수, 갈등빈도, 갈등강도, 개인면

접에서 나타난 갈등해결방법의 공정성과 느낌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이 변인들

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변량분

석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개별면접에서 나타

난 갈등이 가장 심했던 문제, 갈등에 대한 청

소년과 부모의 입장,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분

석에서는 각 변인이 코딩되었던 범주의 비율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비

율분포의 편포성을 교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따라(Smetana, 1989;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 이 비율에 arcsine 변형을

실시한 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갈등의 일반적 양상

100%의 참가자들이 지난 2주 동안 문제체

크리스트에 제시된 문제에 대해 부모와 이야

기를 나누었다. 전체 44개 문제 가운데에서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문제 수는 적게는

2개(2.2%)에서 많게는 33개(1%)였다. 부모와 이

야기를 나누었던 문제의 수, 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빈도, 이야기를 나눌 때의 강

도를 연령에 따라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문제가 44개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갈등이 있

었던 문제의 수는 많지 않았고, 갈등빈도는 4

점 척도에서 2.07～2.43점 정도로 중간 정도였

고, 갈등강도도 5점 척도에서 1.57～1.80점 정

도로 낮은 편이었다.

연령에 따라 이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부모와 이야기

를 나누었던 문제의 수는 고등학생이 13.31개,

대학생이 12.00개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빈도는 고

고등학생 대학생

갈등문제의 수 13.31 (6.51) 12.00 (5.33)

갈등빈도 2.43 (.44) 2.07 (.49)

갈등강도 1.80 (.59) 1.57 (.53)

표 1. 문제체크리스트에 나타난 갈등문제의 수, 갈

등빈도, 갈등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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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이 2.43회로 대학생의 2.07회보다 더 많

았다(F(1,91)=13.75, p<.01). 각 문제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눌 때의 강도는 고등학생이 1.80으

로 대학생의 1.57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F(1,91)= 3.90, p<.10). 즉, 고등학생들이 대학

생들보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 부모와 더 자주,

더 강한 강도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나

타났다.

표 2에 44개 문제 가운데에서 지난 2주 동

안 부모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 상위

10개 문제와 %를 연령에 따라 제시하였다. 고

등학생과 대학생에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순위에 차이가 있었지만 방청소, 성적

및 진로, 취침시간, 전화통화, 용돈과 무엇을

먹는지는 두 집단에서 모두 언급되었다. 이

밖에 고등학생들은 옷 던져놓기, 아침에 일어

나기, 청결, 집안일하기로 부모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대학생들은 돈 버는 것, 음주,

사귀는 친구, 이성교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

었다.

갈등이 가장 심했던 문제들

청소년들이 부모와 갈등이 가장 심했다고

선택하였던 세 가지 문제들의 내용을 10개 범

주로 코딩하여 표 3에 연령에 따라 범주별 비

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고등학

생들은 성적 및 진로, 방 치우기, 취침 및 귀

가시간, 활동 및 활동통제로 인해 부모와 갈

등이 많았고 대학생들은 성적 및 진로, 돈 문

제, 대인관계, 외모 및 건강에 대해 갈등이 많

았다. 갈등이 연령과 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타 범주를 제외하고

2(연령)×9(범주)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의 주효과와 연령×범주 상호

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F(8,712)=2.99, p<.01;

F(8,712)=2.77, p<.01). 따라서 단순 주효과 분

석을 실시한 결과, 방청소와 활동 및 활동통

제에 대한 갈등은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방청소 81.3 전화통화 75.6

성적 77.1 용돈 68.9

취침시간 72.9 무엇을 먹는지 68.9

전화통화 68.8 성적 66.7

용돈 62.5 밖에서 돈 벌기 55.6

옷 던져놓기 62.5 취침시간 51.1

아침에

일어나기
56.3

알콜 음료

마시기
46.7

청결 52.1 사귀는 친구 46.7

무엇을 먹는지 52.1 방청소 44.4

집안일하기 47.9 이성교제 44.4

표 2. 지난 2주 동안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상

위 10개 문제와 %

고등학생 대학생

성적 및 진로 .23 (.23) .16 (.20)

방청소 .18 (.20) .06 (.13)

활동 및 활동통제 .12 (.18) .04 (.11)

취침 및 귀가시간 .11 (.17) .11 (.19)

대인관계 .10 (.20) .14 (.21)

집안일하기 .07 (.16) .10 (.21)

외모 및 건강 .07 (.14) .12 (.22)

돈 문제 .06 (.13) .15 (.22)

성격 및 행동방식 .03 (.11) .08 (.23)

기타 .05 (.12) .06 (.13)

표 3. 지난 2주 동안 부모와 갈등이 심했던 문제들

의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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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았고, 돈 문제에 대한 갈등은 고등학생

보다 대학생에서 더 많았다(ps<.05). 성적 및

진로에 대한 갈등은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약간 더 많았고 집안일하기, 외모 및 건강, 성

격 및 행동방식에 대한 갈등은 대학생에서 약

간 더 많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갈등에 대한 자신과 부모입장에 대한 추론

갈등에 대한 자신과 부모입장에 대한 청소

년들의 추론을 7개 범주로 코딩하여 표 4에

연령에 따라 범주별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이 추론하는 갈등의 이

유가 연령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기타 범주를 제외하고 2(연령)×2(대

상; 청소년 자신 대 부모)×6(범주)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과 범주의

주효과와 대상×범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

하였다(F(1,89)=9.70, p<.01; F(5,445)=18.45,

p<.01; F(5,445)=44.23, p<.001). 따라서 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용적 범주를 제외하

고 모든 범주의 비율이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났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입장보다 부모의 입

장을 추론할 때 도덕적, 관습적 및 분별적 범

주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ps<.01). 이에 반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입장을 추론할 때에는 심

리적 및 개인적 범주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ps<.01). 이처럼 청소년들은 갈등에 대한 자신

의 입장은 주로 심리적 및 개인적 이유로 설

명하는데 반해 갈등에 대한 부모입장은 도덕

적, 관습적 및 분별적 이유로 설명하는 경향

이 있었고 이런 경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갈등을 실용적 범

주로 설명하는 정도는 자신의 입장이나 부모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갈등해결방법

표 5에 갈등해결방법이 시용된 비율, 갈등

해결방법의 공정성 및 느낌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연령에 따라 제시하였다. 갈등해결이 연

령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2(연령)×5(해결방법)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결방법의 주효과와 연

령×해결방법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F(4,

고등학생 대학생

범주 자신입장 부모입장 자신입장 부모입장

도덕적 .06 (.14) .25 (.27) .07 (.12) .20 (.20)

관습적 .05 (.12) .27 (.23) .04 (.12) .26 (.26)

심리적 .38 (.30) .16 (.21) .30 (.28) .23 (.25)

개인적 .42 (.34) .01 (.07) .48 (.28) .06 (.21)

분별적 .00 (.00) .18 (.21) .02 (.08) .09 (.16)

실용적 .08 (.19) .10 (.17) .09 (.18) .14 (.20)

기타 .02 (.07) .02 (.08) .01 (.05) .02 (.09)

표 4. 갈등에 대한 자신과 부모입장에 대한 추론의 범주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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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4.19, p<.01; F(4, 360)=2.43, p<.05). 단

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가 원하

는 대로 해결되는 비율이 대학생보다 고등학

생에서 더 높았고(p<.01) 다른 해결방법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단순 주효과 분석으로 각 연령 내에서 다섯

해결방법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

과,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에서 벌이 다른

방법보다 덜 사용되었고(ps<.01) 대학생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비율이 벌을 제

외한 다른 모든 방법보다 더 낮았다(ps<.05).

청소년들은 갈등해결방법을 공정하고, 긍정적

으로 느끼는 편이었고 이런 경향은 연령에 따

라 차이가 없었다.

부모-자녀 갈등과 부모양육행동의 관계

부모-자녀 갈등과 부모양육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로 부모지지, 심리통제

와 행동통제와 갈등문제 수, 갈등빈도와 갈등

강도, 갈등해결방법, 갈등해결방법의 공정성과

느낌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6에 제시

하였다. 고등학생에서는 부모양육행동은 갈등

문제의 수나 갈등빈도와 상관이 없었지만 부

모지지, 심리통제는 갈등강도와 유의한 상관

을 보였다(r=-.33, p<.05; r=.43, p<.01); 부모지

고등학생 대학생

갈등

해결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27 (.46) .24 (.25)

부모가 원하는 대로 .26 (.30) .11 (.21)

절충 또는 타협 .23 (.28) .34 (.25)

벌 .01 (.05) .01 (.09)

미해결 .27 (.31) .30 (.25)

갈등해결방법의 공정성 1.89 (.50) 2.01 (.47)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느낌 3.18 (.88) 3.34 (.69)

표 5. 갈등해결방법, 공정성과 느낌의 평균과 표준

편차

고등학생 대학생

부모지지 심리통제 행동통제 부모지지 심리통제 행동통제

갈등문제의 수 .20 .14 .16 .30* .12 .19

갈등빈도 .04 .18 -.16 .09 -.03 .16

갈등강도 -.33* .43** -.26 -.48** .42** -.43**

갈등

해결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16 -.08 -.17 .03 -.03 .03

부모가 원하는 대로 -.08 .22 -.15 -.20 .15 -.14

절충 또는 타협 .11 -.24 .10 .23 .09 .13

벌 -.08 .34* .06 -.17 .03 .13

미해결 -.03 -.08 .00 -.05 .05 -.08

갈등해결방법의 공정성 .28 -.42** .20 .44** -.36* .47**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느낌 .25 -.38* .05 .17 -.37* .21

* p<.05 ** p<.01

표 6. 부모-자녀 갈등과 부모양육행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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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들은 부모와 덜 감

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부모의 심리통

제를 많이 받을수록 화를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통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벌이 사용되는 정도, 갈등해결방법의 공

정성과 느낌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34,

p<.05; r=-.42, p<.01; r=-.38, p<.05); 부모로부

터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갈등해결방법으

로 벌이 많이 사용되었고, 청소년들이 갈등해

결방법을 덜 공정하고 더 나쁘다고 여겼다.

대학생에서 부모지지는 갈등문제의 수와 유

의한 상관을 보여서(r=.30, p<.05)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을수록 청소년들은 부모와 더 여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부모지

지,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는 갈등강도와 유의

한 상관을 보였다(r=-.48, p<.01; r=.42, p<.01;

r=-.43, p<.01); 부모로부터 심리통제를 받을수

록 갈등강도가 높아졌고 부모로부터 지지와

행동통제를 받을수록 갈등강도가 낮아졌다.

세 양육행동은 갈등해결방법의 공정성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여서(r=.44, p<.01; r=-.36,

p<.05; r=.47, p<.01) 부모로부터 지지와 행동

통제를 받을수록 청소년들은 갈등해결방안을

더 공정하게 여겼고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

록 갈등해결방법을 공정하지 않고, 덜 긍정적

으로 여겼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고

등학생에서는 부모지지나 행동통제보다 심리

통제가 부모-자녀 갈등의 더 여러 측면과 상

관을 보였지만 대학생에서는 세 양육행동이

부모-자녀 갈등의 비슷한 측면과 상관을 보였

다. 다시 말해, 고등학생-부모갈등에서는 심리

통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반해 대학생

-부모갈등에서는 부모지지, 심리통제와 행동통

제가 비슷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

로 부모-자녀 갈등의 일반적 양상을 알아보고

부모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체크리스트에서 나타난 지난 2주

동안 청소년들이 부모와 갈등이 있었던 문제

의 수는 적은 편이었고, 갈등빈도도 보통이었

으며 갈등강도는 낮은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부모와

갈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차

이가 있어서 갈등의 빈도나 강도는 대학생보

다 고등학생에서 더 높았는데 이는 대학생보

다 고등학생이 부모와 갈등이 더 많음을 시사

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자녀 갈등의 빈

도와 강도가 감소한다는 Laursen 등(1998)의 연

구와도 일치한다. 전반적으로 갈등이 낮았던

것은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75% 정도가 여학

생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둘째, 고등학생은 성적 및 진로, 방 치우기,

활동 및 활동통제, 취침 및 귀가시간, 대인관

계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심했고 대학생은 성

적 및 진로, 돈 문제, 대인관계, 외모 및 건강,

취침 및 귀가시간, 집안일하기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심했다. 고등학생의 갈등은 일부 범주

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대학생의 갈등은 더 다

양한 범주에서 일어났다. 특히 방 치우기와

활동 및 활동통제에 대한 갈등은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더 많았고, 돈 문제에 대한 갈

등은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에서 더 많았다. 이

밖의 범주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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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부모와

가장 갈등을 심하게 보였던 문제는 성적 및

진로라는 점이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

학생들이 성적으로 부모와 갈등이 가장 컸다

는 결과(공인숙 등, 2005)와도 유사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초등학생에서 심지어 대학생에 이

르기까지 성적 및 진로가 부모와 갈등을 지속

적으로 유발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 결과

는 심천에 살고 있는 중국 청소년들이 학업으

로 부모와 가장 갈등이 컸다는 연구와 일치하

였다(Yau & Smetana, 2003). 그러나 미국 청소

년들은 학업에 대한 갈등이 더 적었는데 이는

동양 문화권보다 서양 문화권에서 학업을 덜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 같다.

또 다른 주목할 사항은 대학생들이 돈 문제

로 부모와 갈등이 많았다는 점이다. 대학생들

은 성적 및 진로문제와 비슷한 정도로 돈 문

제로 부모와 갈등이 심했다. 이에 대한 청소

년의 입장을 살펴보면 50%가 일하는 것이 좋

아서,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이제 어른

이니까, 내가 번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

다 등 주로 개인적 이유였다. 이는 대학생들

에게 돈 문제가 여러 가지 현실적 욕구를 해

결하기 위한 실용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장

한 어른으로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하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Allison &

Schultz, 2004).

셋째, 청소년들은 부모와 갈등에 대해서 자

신의 입장과 부모입장을 다르게 추론하였다.

자신의 입장은 주로 개인적 및 심리적 이유로

설명하는 반면 부모입장은 도덕적, 관습적 및

분별적 이유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저녁에

늦게 자는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부모는 아침에

지각할 수 있거나 건강에 나쁘다고 여길 것으

로 생각했다. 또한 휴학하는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휴학

을 하고 싶은데 반해 부모는 철없는 짓이라고

여길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청소

년기에 일어나는 자율성의 발달을 반영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부모-자녀 갈

등에서 자신들이 입장을 개인적 이유로 설명

하는 경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러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여

러 선행연구를 지지하면서(Chen-Gaddini, 2012;

Smetana, 1989; Smetana et al., 2003;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 2003) 일상

적 문제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입장의 차이는

문화권이나 시대와 무관하게 존재하면서 부모

-자녀 갈등을 유발하는 보편적 요인임을 재확

인해 주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을 확

보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부모들은 역할 상 가

정의 구조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하기 때문

인 것 같다. 따라서 부모-자녀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문제에 대한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서로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부모-자녀 갈등은 부모가 원하는 대

로, 청소년이 원하는 대로, 절충 및 타협의 방

법으로 비슷하게 해결되었다. 청소년이 원하

는 대로 해결되거나 절충 및 타협이 이루어진

경우가 50% 이상이었는데 이는 부모와 갈등

을 해결할 때 청소년의 입장이 비교적 많이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가 원하는 대

로 해결되는 비율은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더 높았으나 다른 해결방식에서는 연령에 따

른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아프리카계 미

국, 홍콩, 중국에서는 갈등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결과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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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가 된다(Chen- Gaddini, 2012; Smetana et al.,

2003;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 2003). 비록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연

령,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에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원하거나 부모와 타

협이나 절충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비율이 훨

씬 더 높았다. 또한 미해결이 30% 정도로 상

당히 많았는데 이 비율도 중국이나 아프리카

계 미국 청소년들에서 보다 훨씬 더 높았다

(Chen-Gaddini, 2012; Smetana & Gaines, 1999;

Smetana et al., 2003).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에서 논의하였다.

다섯째, 부모양육행동 가운데에서 심리통제

가 부모-자녀 갈등의 여러 측면과 부정적 관

계를 보였다.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갈등

의 강도가 높았고, 갈등이 부모가 원하는 대

로 해결되고, 청소년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청소년들이 갈등해결방식이 덜 공

정하며 더 나쁘다고 여겼으며 고등학생과 대

학생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부모의

통제, 엄격함,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 갈등

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Assadi, et al, 2011;

Deković, 1999; Smetana, 1995;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와 비슷하게 심리통

제도 부모-자녀 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부모통제와 권위주의적

양육이 갈등의 빈도나 강도와 모두 관련을 보

인 반면 심리통제는 갈등강도하고만 관련을

보였다. 심리통제는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통제이

기 때문에 갈등빈도보다는 갈등강도와 더 큰

관련성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연령

이 증가하면서 갈등빈도는 감소하지만 갈등강

도는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Laursen

et al., 1998) 부모의 심리통제가 청소년, 특히

후기 청소년들의 부모와 갈등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가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모지지와 행동통제는 부

모-자녀 갈등과 긍정적 관계를 보여서 부모로

부터 지지와 행동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갈등

의 강도가 낮았고, 청소년들은 갈등해결방법

이 더 공정하다고 여겼다. 이런 결과는 부모

의 온정이 갈등빈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와도

일치하였다(Yau & Smetana, 1996).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부모-자녀 갈등

의 일반적 양상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차이

가 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히 유사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문제로 부모와 갈등

이 많았고, 대학생은 돈과 관련된 문제로 갈

등을 많았다는 차이점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상적인 문제로 인해 부모와 갈등을 겪는다

는 점에서는 유사하였다. 다른 나라 청소년들

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갈등에

대한 자신과 부모의 입장을 다르게 보고 있었

다.

그렇지만 갈등이 해결되는 방법에서는 차이

를 보여서 다른 나라에서는 갈등이 부모가 원

하는대로 해결되는 정도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였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25%

정도로 훨씬 낮았다. 청소년이 원하는 대로

갈등이 해결되거나 부모와 타협이나 절충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5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

적으로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이 청소년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여 해결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갈등이 미해결로 남는 정도는 다

른 나라에서는 적게는 9%에서 많게는 24%였

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29% 정도로 더 높

았다. 이는 요즘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정에서 부모권위와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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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약화되면서 과거에는 부모가 원하는 대

로 해결되었던 많은 갈등이 미해결로 남겨짐

을 시사한다. 특히 미해결과 같은 갈등해결방

법이 청소년들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와 관

련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Branje et al.,

2009)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장면에서 학생

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데 다음과 같은 함의

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

와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부모-자녀 갈등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 주로 부모들은 도덕적 및 관습적

이유로 청소년들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반해

청소년들은 개인적 및 심리적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갈등에 대한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청소년들

이 잘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교육할 뿐 아니라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되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함양함으로

써 학교가 부모-자녀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부모-자녀 갈등의 일반

적 양상을 밝혔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

다. 제한점과 더불어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

하겠다. 첫째, 이 연구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들이 포함되지 않아서 청소년기 초기, 중기와

후기에 걸쳐 일어나는 부모-자녀 갈등의 변화

를 전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특히 청소년

초기에 부모와 갈등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

문에 부모-자녀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

등학교 5, 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

녀 갈등의 양상을 추가적으로 밝힌다면 본 연

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여학생의 비율이 약

75% 정도였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이런 활동

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인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부모-자녀

갈등이 낮았던 점은 여학생들의 높았다는 사

실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를 남자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조

심스러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갈등과 부모양육행동

의 관계는 살펴보았지만 청소년이나 부모의

개인적 특성을 연구하지 못했다. 선행연구들

도 주로 부모양육방식, 애착이나 의사소통과

같은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공감능력이 부모-자녀 갈등에서 어떤 역할과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부모-자녀

갈등을 완화시키고 청소년과 부모관계를 개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예, Van Lissa, Hawk, Branje, Koot,

Van Lier, & Meeu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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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Adolescent-Parent Conflicts and

its Relations with Parent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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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differences in adolescent-parent conflicts and its relations with parenting behaviors were examined in

93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by administering the Issues Checklist and individual interviews.

Conflicts were relatively few in numbers, moderate in frequency, and mild in intensity. However, conflicts

were more frequent and intense in high school students than in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was the problem which both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had the most conflict with parents. The

next problems were cleaning the bedroom, bedtime/curfew and activities in high school students and

financial probl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ppearance and health in college students. Adolescents

explained their own perspectives in conflicts primarily in terms of personal and psychological reasons

whereas they explained their parents' perspectives in terms of moral, conventional and prudential reasons.

Conflicts were resolved by adolescents giving in to parents, by parents giving in to adolescents and by

joint resolution to the same extents. However, parents giving in declined with age. Among three

parenting behaviors, psychological control displayed meaningful relations with conflict frequency, conflict

intensity and conflict resolution in both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whereas parental behavioral

control displayed meaningful relations with conflict intensity and conflict resolution in college students.

Key words : adolescents, adolescent-parent conflicts, social domain theory, parenting behaviors


